
미사 시р  안내

ಣ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 : 00 PM

수 ~ 금 - 9 : 00 AM

주 일 (한Ҵ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 : 00 PM

일요일 (영어) -   9 : 00 AM

 (한국어) - 11 : 30 AM

사무प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 Tel:  732-356-1037
# Email: office@edisonkcc.org
# Ӕ무시간: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이ߣ주 전۹ 안내�

# ઁ  ࢲة1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한상철 빈센시오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ࡳ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ݛ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թ으리라.

# 복음환ഐ࣠

# 복음 마క오. 21,33-43

�주인은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이사야서 5,1-7
# ઁ 사도 바오로의 필리ೖ서 4,6-9 ࢲة2

주р ݈ॹ 전۹ 복음 ݈ॹઁ 1ࢲة2ઁ / ࢲة

# ച࣠ 시편 80(79),9와 12.13-14.15-16. 

19-20(◎ 이사 5,7Ŧũ 참조)

연중
제 27 주일

2020년
10월 4일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1,6-12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1,13-24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2,1-2.7-14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3,1-5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3,7-14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3,22-29

이사야서 25,6-10Ŧ

사도 바오로의 필리ೖ서 4,12-14.19-20

월요일 10/5/20

화요일 10/6/20

수요일 10/7/20

목요일 10/8/20

금요일 10/9/20

토요일 10/10/20

일요일 10/11/20

루카 10,25-37

루카 10,38-42

루카 11,1-4

루카 11,5-13

루카 11,15-26

루카 11,27-28

마క오 22,1-14



미사지향 공지 사항

연미사

생미사

(봉헌자)

(봉헌자)

# 은혼식, 금혼식 축하 메세지 신청
- 코비드로 인해 올해 은혼식/금혼식 축하 예식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체키오주교님의 결혼 25주년/50주년 
축하메세지를 메일로 받고 싶으신 신자분들은 10월 15일까지 
교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https://www.diometuchen.org/silver-and-gold-anniversary-cele-

#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하여 모든 회의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단체장을 통해 전달해드립니다.

1. 우편으로 납부 
분실위험으로인해 체크만 가능하며, 납부하시는 분의 성함과 
교무금, 주일헌금, 특별헌금을 각각 구분하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Payable to OLM)

2.  현금으로 납부 
1) 사제관에 개인적으로 오셔서 우편함에 넣어주시거나, 
2) 구역장님이나 대리인이 수거하여 사제관 우체통에 넣어주실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미리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3) 봉투에는 납부하시는 분의 성함과 위에서 설명드린 납부 목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Venmo 
친구찾기로 “SBB-LEE”찾으시고, 프로필에 성당 사진과 Namwoong 
Lee 이름 확인하신 후, 납부하시는 세대주 성함과 헌금 종류를 
구분해서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 사무장(732-258-5998)

4. 야외 영성체
주일 오전 10시 15분~ 10시 45분까지 있는 야외 영성체에 오셔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교무금 및 헌금 납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신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당 교무금 및 헌금 납부 방법 

# 미사 지향 (생미사/연미사) 신청 변경 안내
- 교구청 지침에 의거하여 8월부터 장기간 미사 지향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장기간 미사 지향을 원하시는 분들은 
번거롭더라도 매 주 1회씩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예물은 미사 한 대에 $10 입니다.
- 문의 : 사무장 (732-258-5998)

그때에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 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 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 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 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 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 없이 
없애 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이화자 (마틸다)  - 가족, 유용희(율리아나)

• 장인석 (미카엘)  - 가족

• 김명자 (헬레나)  - 가족 
• 김교식 (야고보)  - 가족 
• 한정숙 (레지나)  - 가족

• 정영옥 (수산나)  – 가족

• 최규학 (프란치스코), 최혜경(데레사)       - 가족

• 전선희(다니엘라), 전선임(아네스)   – 가족

• 김경희(수산나)                               – 가족

• 하건철(안토니오)                            - 노스브런스윅 구역

                                                          

교무금 납부 안내

최완준(7-12) 이대우(5-6) 이종권(10-12)
백상헌(10) 곽신규(9-10)

•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 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미사봉헌(생미사/연미사) 예물 
– Payable to OLM

감사 헌금 납부 안내

주일 헌금 납부 안내

미사참여 93명   야외영성체 30명        합계: $1,033

합계: $1,125

 김금자($100)  유희자($100) 
      합계: $200

# 주일 오전 9시 영어미사 추가 봉헌 안내
- 9월 20일(주일)부터 오전 9시 영어미사가 재개됩니다.
오전 9시 미사 재개로 인해 야외 성체분배는 오전 10시 15분 ~ 
10시 45분까지 30분간 진행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태오 21,33-43

묵주기도의 기원

묵주기도는 성모 마리아와 함께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로 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 묵주기도를 로사리오라고도 하는데, 이는 

라틴어 로사리움 (Rosarium), 장미꽃다발에서 유래한다. 묵주기도 기원은 초기교회 때부터 시작된다. 당시 이교도들은 신에게 

자신을 바친다는 의미로 머리에 장미꽃을 엮은 화관을 쓰는 관습이 성행했다. 초기 교회 신자들도 이 영향을 받고 기도 대신 

장미꽃다발을 바치기도 했다.

특히 박해 당시 신자들은 사자밥이 되기 위해 원형 경기장안에 끌려들어갈 때, 장미화관을 머리에 쓰고 들어갔다. 신자들은 

밤중에 순교자들의 시신을 거두며 떨어진 장미꽃들을 모아놓고, 꽃송이마다 기도를 바쳤다고 한다. 이밖에 은수자들이 죽은 

이들을 위해 시편 50, 100, 150편씩을 매일 외우던 관습이 묵주의 기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설도 있다. 은수자들은 작은 

돌멩이나 곡식 낱알을 둥글게 엮어 하나씩 굴리며 기도 횟수를 셌다. 이때 글을 모르는 이들은 시편 대신 주의기도를 바쳤 

는데, 수를 세기 불편해 열매나 구슬 150개를 줄에 꿰어 사용했다.

12세기 들어 삼종기도가 널리 보급되자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도 매우 깊어졌다. 그래서 시편으로 바치던 주의기도를 

대신해 성모송을 외우기도 했는데, 이를 「성모의 시편」이라고 불렀다. 여기에 13세기부터는 영광송이 더해져 처음에는 

성모송마다, 그후부터는 성모송 열번마다 영광송을 했다. 특히 오늘날 묵주 기도가 활발히 보급되기까지 도미니꼬회가 지대한 

공헌을 했다. 묵주기도 형식은 13세기 성 도미니꼬(1170~1221)에 와서 더욱 체계화됐는데, 150번의 성모송을 연속적 으로 

바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의 생애를 묵상하는 것이「도미니코 묵주 기도」이다.

성 도미니꼬는 당시 이단들이 교회를 위협하자 각 지방을 순회하며 신자들에게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호소했다. 이에 신자들은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쳤고 그 결과 이단 세력은 점차 축소됐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성모 마리아의 환희에 대한 묵상을「

묵주기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오늘날과 같은 묵주기도는 15세기에 들어 생겨났다. 도미니코 수도회 알랑 드 라 로슈(Alan 

de la Roche) 수사는 1464년 예수그리스도의 생애를 강생과 수난, 부활에 따른 환희, 고통과 영광 등 세가지로 나눴다. 이 

기도가 널리 퍼져 15단 형식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묵주기도이다. 이외에도 성모 마리아의 

칠락을 묵상한 「칠락 묵주의 기도」또는 「칠단묵주」라고 불리는 「프란치스코 묵주기도」가 있다.

출처: 박경희, 묵주기도 성월 특집 (1) - 묵주기도의 기원, 가톨릭 신문, 2000년 10월 1일자, 9면.

 https://m.catholictimes.org/mobile/article_view.php?aid=172321

• 이예두(요셉), 장치숙(아가다)  - 이 이레네
• 조원봉(빈첸시오)                 - 가족

 

신  앙  칼  럼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정영철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김진철 요한, 오용덕 헨리코, 이석종 스테파노, 오옥순 수산나, 

김경희 수산나, 백영숙 헬레나, 오흥순 카타리나, 

유희자 베로니카, 김금자 유리안나

# 10월 묵주기도 성월을 맞이하여 미사 30분 전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 10/4 환희의 신비 (천상의 지혜 Pr.)
- 10/11 빛의 신비 (자비의 모후 Pr.)
- 10/18 고통의 신비 (영원한 도움의 성모 Pr.)
- 10/25 영광의 신비 (사랑하올 어머니 Pr.)

• 이상숙            - 조상희, 이화영(매임데레사)

• 백영숙(헬레나)                               - 노스브런스윅 구역

                                                          

• 김삼식(베드로)                           - 김영필(안토니오)가족, 

                                                             노스브런스윅 구역

 • 오용덕(헨리꼬)                   – 김 유리안나, 한 크리스티나

• 최혜자(헬레나)                               – 메타천구역

• 최정원(레지나)              – 이서형(요안나), 한 크리스티나,

                                                                     김 이스베리가

• 김명규, 안현정(소화데레사)             – 김 이스베리가

•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며      - 주일학교 자모회

• 2020-21주일학교  어린이들            - 한 크리스티나

질문1. 내가 대답은 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질문 2.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바뀌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일지 나눠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눕니다.

 복음 묵상 나눔


	2020년 10월 4일 주보2



